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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려서 모아보세요

요일별 순서 월: 재미있는 과학

화: 동화작가가 들려주는 책이야기

수: NIE(신문활용교육)

목: 떠나요! 체험학습

금: 이미지로 생각해요

이야기 하나
소련 철도국 직원 한 사람이 냉동차 속

에서 일을 하다가 문이 닫혀 냉동차 안에

갇히게 됐어요. 그는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

미 너무 늦은 밤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

를 발견하지 못했죠. 결국 그는 아무에게도

구조되지 못하고 밤새도록 냉동차 안에서

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며 갇혀 있게 되

었습니다. 

다음 날 직원 한 사람이 냉동차 문을 열

었을 땐 그는 이미 얼어 죽은 후 지요. 냉

동차 안 벽에는 그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이

런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.

‘몸이 차가워 온다. 그래도 기다리는 수

밖에 없다. 차츰 몸이 얼어온다. 이제 정신

이 몽롱해진다. 이것이 나의 마지막일지도

모른다.’

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가 갇혀 있었던 냉

동차는 고장이 나서 실제 내부 온도는 그리

춥지 않은 섭씨 14도에 불과했다는 거예요.

환기구가 있어서 그가 버틸 만한 산소도 충

분히 있었고요. (내용 참고:이소라‘그림으

로 읽는 생생 심리학3₩그리고책) 

창의력 문제 1
철도국 직원은 고장 난 냉동차 안에서 대

체 왜 죽었을까요?

이야기 둘
인호는 무척 내성적인 아이예요. 친구들

에게 쉽게 다가가지도 못하고, 새로운 친구

에게는 말도 붙이기 힘들지요. 친구라고 해

야 늘 함께 노는 몇 명이 전부예요. 또 수업

시간에 발표라도 해야 하면 어찌나 떨리는

지 얼굴부터 빨개졌어요. 그래도 지금까지

는 괜찮아요. 이 동네에 오래 살아서 인호가

겉으로 말은 잘 안 하지만 마음은 따뜻하다

는 걸 아는 친구들이 있으니까요. 

하지만 인호네 가족은 이제 다음 주면 아

빠 회사 때문에 먼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해

요. 인호는 벌써부터 새 친구를 어떻게 사귈

지 걱정이 태산이네요. 새로운 아이들을 만

난다는 두려움도 있고, 자신이 친구를 잘 사

귈 수 있을지 자신도 없었어요.

창의력 문제 2
여러분이 인호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

방법을 이야기해주세요. 첫 번째 이야기의

교훈을 잘 생각하면서 말해보세요.

출제=안진훈₩창의공학연구원 사무국장

※ 예시답안은 �모닝플러스(morningplus.

chosun.com)3의 �알립니다3 코너에서 확인

하세요. 

고장 난 냉동차 안에 갇힌 아저씨‐ 왜 얼어죽었을까?

고학년 어린이가 풀어보세요

역사탐방⑥-끝 서대문 형무소₩독립문

일본이 결코 감옥에 가둘 수 없었던 우리 민족의 외침

1대한 독립 만세!2
조선왕조가 막을 내린 뒤 곧바로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. 1910년부터

1945년까지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입니다. 이 시기를‘일제 강점기’라고 부

릅니다. 5000년을 이어온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시기 지요. 이때 우

리 민족은 독립을 위해 나라 안팎에서 줄기차게 투쟁을 벌 습니다. 

그런 뼈아픈 역사와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는 곳

이 바로 서울의 서대문독립공원입니다. 이곳에는 독립문과 서대문형무

소역사관이 있지요.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에서 내리면 쉽게 찾아갈 수

있답니다. 우리에게 다시는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며

함께 이곳을 방문해볼까요?

그림=정서용

고종과 대한제국
서대문독립공원으로 가는 동안 고종 임금의

생애를 되새겨보세요. 식민지 시대와 독립운

동이 고종 임금과 많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. 1863년 조

선의 제26대 왕에 오른 고종은 숱하게 수난을 겪었습니다.

일본₩미국₩프랑스₩러시아 등 외국 세력들이 서로 조선 땅

을 차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세력 다툼을 벌 습니다. 결국

1895년 일본은 명성황후를 시해(죽임을 당함)하는‘을미사

변’을 일으켰습니다. 이에 고종은 1897년 국호를 대한제국

으로 고치고 황제 자리에 올랐습니다.

이는 우리나라가 자주 독립국임을 세계만방에 알리는 일

이었습니다. 외국의 침략을 더 이상 보지 않겠다는 민족의

의지를 보여준 것이었죠. 그러나 1905년 일본에 의해 강제적

으로 을사늑약이 체결됨으로써 대한제국은 주권을 잃어버

렸습니다. 

고종과 고종의 비 명성황후의 생애에 대해 자세히 알려

면 경기도 여주군의 명성황후생가(031-887-3575)와 명성

황후기념관을 방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. 

독립협회와 독립문
인왕산과 안산을 뒤에 두고 우뚝 선 독립문

은 참으로 늠름해 보입니다. 독립협회가 민족

의 자주독립을 상징하기 위해 1898년에 세웠습니다. 중국

명나라 사신을 맞이하기 위한 은문을 헐어버리고 바로 그

자리에 독립₩자유₩개혁 정신을 드러내고자 민족의 기금을

모아 지은 것입니다. 독립문 현판 아래 방패를 자세히 볼까

요? 대한제국 황실의 이화(李花₩자두꽃)문양이 새겨져 있

답니다.

독립문 뒤에는 서재필 박사 동

상<왼쪽사진>이 세워져 있네요.

서재필 박사는 독립협회를 만들

고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인

독립신문을 발간한 독립운동가

입니다. 

서재필 박사 동상과 3₩1 독립

선언기념탑 중간의 서쪽에는 독

립관이 있지요. 원래 이 건물은

중국의 사신을 접대하기 위해 조

선태종때지어졌어요. 서재필선생이독립협회를만들고이

집을독립관이라고바꿔부른뒤독립운동의기지로사용하기

시작했습니다. 그러자 일제가 헐어버렸습니다. 다시 복원된

독립관에는나라를위해목숨을바친순국선열의위패3000여

위가모셔져있으니꽃다발을가져가서헌화해도좋겠습니다.

서대문형무소역사관
2년간의 보수공사를 마치고 지난 6일 재개관

한 서대문형무소역사관(02-360-8590) 상설

전시관의 지하 고문실에 가면 고문의 현장을 생생하게 볼

수 있답니다. 일제 강점기 때 애국지사들은 독립운동을 했다

는 이유만으로 죽음에 이르도록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.

남성 애국지사들은 각목과 채찍으로 얻어맞고, 전기고문과

물고문을 당했습니다. 여성 애국지사들도 의자에 묶인 채

곤봉으로 맞는가 하면 손톱 끝을 나무바늘로 쑤시는 고문

을 당했지요. 참혹한 고문을 당한 애국지사들은 목숨을 잃거

나 불구가 되기도 했습니다. 

발걸음은 추모비로 이어집니다. 서대문형무소에서 사형

당했거나 고문으로 돌아가신 분들의 이름이 비에 새겨져 있

습니다. 사형장 앞의 미루나무는‘통곡의 미루나무’라는 별

명을 갖고 있어요.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애국지사들이 이

나무를 붙잡고 조국의 독립을 보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며

눈물을 흘렸다지요.

1908년 경성감옥이란 이름으로 문을 연 서대문형무소는

1945년 해방이 될 때까지 나라를 되찾기 위해 싸웠던 의병

과 독립운동가, 해방이 된 후에는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

몸을 바친 사람들을 가두었던 감옥이었답니다. 서대문형무

소역사관 관람을 마치기 전에 유관순지하감옥도 꼭 살펴보

세요. 이곳의 지하 독방은 유관순 열사가 모진 고문 끝에 순

국한 곳이라‘유관순 굴’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답니다. 

₩사진=유연태₩여행작가

민족의 자주독립을 상징하는‘독립문’. 1963년 사적 제32호로 지
정됐어요.

서대문형무소에있는사형장. 오른쪽키큰나무는사형장으로끌려
가던독립투사들이붙잡고눈물을흘렸다는 �통곡의미루나무3에요.

그림=정서용

옆에 있는 사진은 어느 애국지사의 
수형기록표에 붙은 사진일까요?

독립문 현판 아래의 방패에는 어떤 
문양이 새겨져 있는지 살펴봅시다.

일제는 1905년 강제로 대한제국과 
(    )을 맺어 외교권을 빼앗고 1910년 
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. 괄호 안은 무엇일까요? 

정답: ① 유관순 열사 ② 자두꽃(이화) ③ 을사늑약 또는 을사조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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